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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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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27일(월)부터 28일 (화)까지 양일간 ‘2018 노사합동 노후 공기구·측정기 실태조사’를 실시했다. 조사 대상지부는 서대문, 고양 등 총 10개 지사이다. ��조사결과, 안전모, 주상안전대 등 안전물품의 불량은 3건으로 파악되어 즉시 교체했으며 분기국사의 사다리 6개 중 2개가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되어 차후 교체할 계획이다. ��한편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기구 및 측정기에 대한 DB 관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.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기구 대,개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
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29일(수) 본사 사옥 회의실에서 2018년 3분기 노사상생협의회를 열어 지난 7월 경영현황을 보고받고, ▲고충처리 Fair 2018 추진계획 ▲2018년 상반기 노사공동 가치창출 실적 ▲사이버 복지관 리뉴얼 계획 ▲근무시간 내 결재, 지시 등 업무완료 준수 등 안건을 심의, 의결했다.��‘고충처리 Fair 2018 추진계획’은 노사공동 고충처리 채널 역할을 대내외에 부각하여 직원 활용도를 향상하고 고충처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만족도 향상 및 고충 ZERO 달성에 기여할 목적이다. ��‘2018년 상반기 노사공동 가치창출 실적’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UCC 회원사 노동조합 레벨마케팅을 통한 Biz 사업 수주액이 224.5억에 이르며 건설과 은행권 등에 기타 수주가 추진 중이다. ��‘사이버 복지관 리뉴얼’은 기존 운영사 교체를 통한 문제점 개선 및 직원혜택 강화 등 리뉴얼 추진이 배경이다. ��노사는 마지막으로 ‘근무시간 내 결재, 지시 등 업무완료 준수’와 관련, 모바일 KATE를 통한 결재는 업무시간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화, SNS로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합의했다.  ��





2018년도 공기구 대개체를 위한 실태조사 


근로환경 개선 위해 10개 지부에서 노사합동 조사  �





http://kttu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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